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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모터가 방광 질병 치료한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방광속 질병을 치료하는 나노모터가 개발됐다.

한세광 포항공대(POSTECH)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최현식 박사 연구팀이 

인체 내 방광벽 점막층에 깊이 침투, 장기간 머물 수 있는 고분자 나노모터

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고분자 나노모터는 우리 몸 생체효소에 의해 구동되며, 다양한 방광 질

환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방광암, 과민성 방광, 요실금, 간질성 방광염과 같은 방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돼 왔다.

기존 약물 전달체는 방광에서 약물 분자가 수동적으로 확산되며,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약물전달 효율이 낮았다.

한세광 포항공대 교수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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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은 방광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생체효소에 의해 움직일 수 있는 고분

자 나노모터를 개발, 실제 작동 여부를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요소분해효소가 장착된 도파민고분자 나노모터를 방광에 주사하면 요소

가 활성 효소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로 분해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기체에 의해 나노모터의 추진력이 생긴다.

삽입된 나노모터는 배뇨 후에도 방광 벽 점막층으로 침투가 촉진돼 방광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방광 내 약물 전달체로서 다양한 방광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는 요소분해효소가 장착된 나노모터를 약물전달체로 개발해 다양한 

질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례다.

한세광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생체친화성 나노모터 기반 약물전달시스템

을 이용해 다양한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과

학 학술 전문지 'ACS 나노'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세광(왼쪽) 교수와 최현식 박사 (사진제공=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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